
잠시동안음악은너의모든근심을사라지게해줄것이다. 너의모든고통이얼마나쉽게해결되는지경이로울
뿐이고경멸이기쁨으로바뀌게된다. 알렉토(복수의여신)가영원한속박으로부터죽은자를자유롭게할때까지
그녀의손에들은채찍으로그녀의머리에서뱀들이떨어질때까지잠시동안음악은너의모든근심을사라지게
해줄것이다.

나의님계신주위에솔솔불어라상냥하고가벼운바람이여, 선택된님의뺨에입맞추어주렴. 친절한미풍이여! 고
요한나래위에서내님이쉴때면달콤한꿈을지켜주렴억제된나의정열을그이에게알려주렴사랑의요정이여

예, 다들나를미미라고부르지만내이름은루치아랍니다. 제이야기를간단히하자면저는집안팎에서수를놓
으며살아가고있답니다. 저는조용하면서명랑하답니다. 나리꽃과장미는제게기쁨이된답니다. 그것들은봄의
사랑에대해말하는부드러운매력을갖고있어서제가좋아해요. 그것들은꿈에대해말하는식구같은것들을가
지고있어요. 아셨나요? 제이름은미미예요. 왜그렇게불리는지는알수없어요. 단지홀로밥을짓고항상미사
에가지는않아도열심히기도해요. 하얀작은방에서홀로살고요, 지붕위하늘을바라다보죠. 하지만추위가풀리
면태양의따뜻함은제것이되죠사월의첫따뜻함은나의것! 그첫태양은나의것! 꽃병속에서장미가피기시
작해요. 한잎, 한잎, 그렇게꽃향기가부드러울수없어요. 어떤꽃도제게탄식하지않아요. 수놓은꽃들은향기를
가지고있지않아제게탄식하죠. 제이야기는이만줄여야겠네요. 잠시왔다가당신에게폐만끼쳐서죄송합니다.

(어머니) 네고통네사랑깊은바다에던져서잊어버리렴(딸) 바다속에잠긴돌처럼내마음은변치않아요(어머
니) 너의마음에간직한사랑잊어버려라(딸) 꽃은꺾으면죽는다지만내사랑은변치않아요(어머니) 진실한사랑
은오직말일뿐바람에날려버리렴(딸) 바위돌은바람에부서져도나의진실한사랑은변치않아요

의심과고통으로혼란스러운내마음에도움을주소서오내주여신앙의빛으로나를진흙탕속으로기울어지게
하는무게로부터끌어올려주시고당신에게나는한숨지으며눈물짓고나를당신께맡깁니다나의삶이조금씩
조금씩파괴되어감을당신은아십니다불앞에놓인초처럼태양앞에놓인눈처럼헐떡이고있는내영혼을당신
품안에거두어주소서오주여끊어주소서날아감을방해하는사슬들을주여자비를주여자비를

바다로이끄는그길우리가걷던이후로, 그곳에도땅을그리워한상처받은꽃잎들이흩날리고, 그나무위로우
리의맑은웃음소리가메아리치는... 아, 그런행복한날들의흔적은어디로가고빛나던기쁨들은빛을잃었으니...
이제내마음은그것을찾을수있을까. 나의사랑의, 그길위에서난끊임없이당신을찾고있는데당신을더이상
찾을수없으니그리하여당신의메아리는흐리해지고절망의길, 그러나기억의길, 첫느낌의길, 신이우리에게
주신사랑의길.

안녕... 찬란한지난날의추억이여.. 장미빛같은내얼굴은이미간데없고알프레도의사랑도이제는없네.. 내마
음의위로와내혼의반려는사라졌네나의가엾은영혼을주여! 굽어살피소서... 이제모든것은끝이났다.. 아 !
모든것이

시리게푸르른그대고운날개내맘가까이날아오지않네이슬된서러움에실어나를데려가주오닿을듯한그대
의품으로여리게남은듯그대고운향기내맘가까이돌아오지않네그대와내가멀지않아나를사랑해주오기
억속에나라면아- 영원한그리움나차가운눈물에지워도기다리네기나긴내사랑미련을버리고편히잠들라
그무엇도남지않을듯꼭나를기억해주오숨결까지눈물까지내모든것그대에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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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nata Dminor L. 366 D. Scarlatti (1685-1757)
Sonata E major L. 21

- Sieben Variationen uber das Vollkslied“God Save the King”
L. v. Beethoven (1770-1827)

(“왕을지켜주소서”민요주제에의한일곱개변주곡)

- Die Forelle von F. Schubert F. Liszt (1811-1886)
(슈베르트의‘숭어’주제에의한편곡)

- Liebestraume (사랑의꿈) / Notturno Ⅰ
Notturno Ⅱ

Intermission

Amore, ergo sum 사랑합니다, 그러므로나는존재합니다.

>> 들어가면서

- Music for a While 음악이있는동안

>> 설레임

- Intorno all’idol mio 나의님계신주위에 M. A. Cesti (1623-1669)

From the Opera “Orontea”

- Mi chiamano Mimi 내이름은미미 G. Puccini (1858-1924)

From the Opera “La Boehm”

>> 번민

- Les chemins de L’amour 사랑의길 F. Poulenc (1896-1963)

- Addio del passato 지난날이여안녕 G. Verdi (1813-1901)

From the Opera “La Traviata”

>> 그리움

- 연 Vn. 정지예 이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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